
1년 전 이맘 때 한국축구는 새로운 리더를 갈구했
다. 2018러시아월드컵이 실패로 끝난 뒤 대한축구협
회는 2022카타르월드컵을 책임질 국가대표팀 사령
탑을 물색했다. 외국인 지도자로 방향을 잡은 가운
데 상당한 진통 속에 내린 결론은 파울루 벤투 감독
(50·포르투갈)이었다. 8월 17일 공식 발표와 1주일
뒤 기자회견, 그리고 9월 7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
을 통해 벤투호는 본격 출항했다.

1년이 흘렀다. 벤투호는 그동안 16번의 A매치(국
가대표팀간 경기)에서 10승5무1패를 기록했다. 비판

적인 시각이 없는 건 아니
지만 평가는 대체로 긍정
적이다. 대표팀 스타일이
만들어지면서 안정된 경기
력을 보여준 게 가장 큰 성
과다. 벤투 영입에 결정적
인 역할을 한 김판곤 국가
대표전력강화위원장(50)도
벤투 체제 1년에 대해 “대
체로만족한다”고했다.

-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.
“대표팀 운영은 만족스럽다. 선수를 선발하고, 상

대를 분석하고, 경기를 대비하는 과정 등 기술적인
부분은 상당히 좋다. (점수를 준다면?) 점수를 말하
긴 좀 그렇다. 지난 1년은 우리의 색깔을 찾는 과정
이었다. 감독도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려고 노
력했다. 다행인 것은 경기력이 안정됐고, 수행능력

이 꾸준해졌다는 점이다.”
-아쉬운 대목이 있다면.

“공식대회 결과는 아쉽다. 1월 아시안컵에서 원하
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(한국은 8강에서 카타르에
0-1로 졌다). 득점이 많지 않은 것도 불만이었다. 찬
스를 많이 만들었지만, 골문 안으로 넣지 못했다. 감
독도 비효율적인 경기였다고 아쉬워했다. 또 반성해
야할 건 상대 지역에서 더 많이 공을 갖고 놀아야하
는데, 중간 지역에서 맴돌았다는 점이다.”
-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.

“아시안컵 중국전(2-0 승)과 3월 콜롬비아 평가전
(2-1 승)이다. 중국전은 우리 대표팀의 교본이라고
생각할 정도로 첫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 공격과 수
비 모두 좋았다. 중국에 민망할 정도로 우리는 경기
를 잘 했다. 콜롬비아전은 전술적인 변화를 많이 주
면서도 경기를 주도한 게 인상적이었다.”
-벤투호의 특징은.

“능동적인 공격축구, 창의적인 축구, 경기를 주도
하는 축구라고 할 수 있다. 공격도 주도하지만 수비
에서도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 경기를 한다. 또 우리
는 빌드업이 명확하다. 이는 선수들에게 잘 입력되
어 있다. 빌드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벤투 감
독은 계속 요구했는데, 이를 통해 많이 발전했다.”
-벤투 감독의 지도력은.

“리더십이 뛰어나다.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
다. 선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. 선수들이 벤투
감독의 방향성에 만족하면서 잘 따른다. 권위가 있
지만 결코 강압적이지 않다. 코칭스태프 관리도 뛰
어나다. (성격은?) 그는 정확하다. 조금이라도 의심
이 들면 바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할 정도로 깔끔하
다. 또 진지하다.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. 감독
은 무게가 있어야하고 권위가 있어야한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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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러시아월드컵에서 조기탈락한 한국축구는 소방수가 필요했다. 진통 끝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선임됐다. ‘벤투호’ 출범 후 1년. 벤투 감독은 때론 활짝 웃으며, 때론 얼굴을 붉히며 한국 축구와 함께 했다. 큰 무리 없이 연착륙
했다는 평가를 받는다. 다양한 표정 속에 1년간의 동행을 마친 벤투 감독은 이제 한국 축구의 운명을 양 어깨에 건 채 2020카타르월드컵을 향한 ‘진짜 전쟁’에 나선다. 뉴시스·스포츠동아DB


